
시민 여러분들께 ~시장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와구치시는 1933 년 4 월 1 일에 탄생한 후로부터 올해 시제시행 9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주물을 비롯한 제조산업과 식목 ・ 화훼의 녹화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을 하였으며, 또한, 도쿄에 인접한 입지환경과 교통의 

편리성도 있어, 현재 넓게 ‘살기 좋은 마을’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인구는 

60 만을 넘어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두번째 규모로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빛나는 가와구치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9 년간 시장으로서 

‘가와구치의 활기’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시책에 임해 왔습니다. 

이 수년간 코로나 19 대책으로는 중핵시의 장점를 최대한 살려서 시보건소를 

기축으로한 의료제공체제의 강화와 빈틈없는 중층적인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등, 시민 눈 높이에 맞춘 유연한 감염대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3 대 프로젝트 완성을 향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육아 

보육환경의 충실, ‘시산품 페어’개최 등 시내 경제의 활성화, 초중학교 전 

교실 ・전중학교 체육관에 에어컨 설치 등 교육환경의 충실, 빗물 저류시설 

등의 정비와 구획 정리의 추진 등 도시 기반 정비의 충실, 히가시소방소의 

정비 등에 힘을 다해, 크게 시정을 전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시정운영에의 이해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시제시행 90 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를 한층 더 가와구치시 

발전의 계기로 여겨, 그린센터의 재정비를 비롯한 자연보호의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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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에 상응하는 문화・예술의 고양을 위해 리리아의 대규모 리모델링과 

미술관의 일체적 정비 등, 10 년후 시제시행 100 주년, 나아가 그 앞의 미래 

가와구치를  내다보며 다양한 ‘마을 만들기 시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